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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저자들은 일반 청소년에 있어서 부모폭행의 빈도를 알아보고, 부모를 폭행하는 위험인자를 밝히기 
위하여, 서울시내 중학생 1345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일반 청소년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욕설이나 폭언을 한적이 있는 경우는 7%, 10%；화가 나서 
문을 쾅 닫거나 물건을 던진 적이 있는 경우는 40%, 45%；신체적으로 폭행한 적이 있는 경우는 2.8%, 
2.3%；폭행하여 다치게 한적이 있는 경우는 2.3%, 1.2%；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한 적이 있는 경우는 
0.7%, 0.4% 다. 
2) 청소년의 부모 폭행과 연관성이 있는 요인은 과거 일생 동안의 폭력에의 노출(p＝0.0001), 최근 1년
간 가정내 폭력에의 노출(p＝0.0002), 청소년 자신이 술, 담배, 약물남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p＝0.0003), 
부모가 음주와 관련되어 다툼이 있는 경우(p＝0.0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부모폭행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고, 청소년의 부모폭행이 
가정내 폭력, 청소년의 물질남용, 부모의 음주과 관련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서     론 
 
‘효’를 중시하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부모 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나 질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박성수 1997). 이러한 변화의 과도
기적 상황으로 우리 사회의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나치게 허용적이어서 무원칙하
거나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특징들이 극단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러한 불
안정한 부모 자녀간의 관계를 반 하듯이, 자식이 부모
를 폭행하거나 자식에 의해 부모가 살해되는 패륜의 사
례들이 산발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도 임상 현장에서 부모를 폭행하는 사례를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러나 부모폭행 문제가 우리사회 전반적
으로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느정도로 심
*본 논문은 1997년 10월 2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40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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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어, 패륜의 사
건을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이를 
받아 들이기에 매우 난감해 하고 있는 듯하다. 
가정내 폭력을 다룬 연구들-그들은 대부분 부부간의 
폭력행동, 부모가 자식을 폭행하는 것을 다룬 것이긴하
지만-에 의하면,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가해자
나 피해자 모두 문제를 드러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개
인적으로 해결하거나 문제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그 빈도가 사회적으로 인식된 것보다 훨씬 빈번
하고 심각할 것이라고 하 다. 하물며 자식에 의한 부
모의 폭행과 같은 패륜행위는 우리사회의 정서상 더더
욱 노출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므로 실제 그 빈도는 우
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심각하리라고 예상된다. 
세계적으로도 가정내에서 부모에 의해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한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지게 되는 정신의학
적, 성격적인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자녀에 의한 부모 폭행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단지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청소년의 부모폭행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Yamazaki(1997)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청소년들이 
집 밖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
며 유아기 시절에는 부모의 요구를 고분 고분 따르는 
착한 아이 고, 성격적으로는 꼼꼼하고 완벽주의적, 강
박적이며, 언어 표현에 있어서의 열등감, 제한된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 다. Paulson등
(1990)은 부모를 학대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학교를 
지루해 하고 무단결석을 하며 학업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자존심이 낮고 자신도 그다지 행복해 하지 않으
며, 자신이 타인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매우 수줍어 하고 지나치게 자기 억제적이거나 과잉 행
동이나 주의력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 다. 
Harbin과 Madden(1979)은 부모를 학대하는 청소년은 
가족을 통제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모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자신을 전능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
들의 정신역동을 설명하기도 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시형 등(1995)이 정신과에 내원
한 환자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환자
의 8.4%가 부모 폭행을 하는 경우라 하 다. 이들 중 
41.2%가 신경증이나 인격 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없
다고 하 다. 이들은 대개 내성적인 특성이 많고 고집
이 세고 강박적이며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여 학교에
서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 다. 심리검사상 
불안이나 우울이 많고 분노감이나 적대감이 많고 욕구
지연이나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들의 아버지들
은 대체로 높은 학력과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적이고 감정표현이 
부족하고, 권위적, 보수적, 독선적이거나 반대로 지나치
게 나약한 경우도 있다고 하 다. 어머니의 특성은 정
서적으로 미숙하고 대인관계의 폭이 적은 경우가 많다
고 하 으며, 양육태도는 과보호적이고 간섭적인 경우
가 많다고 하 다. 부모간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는 권
위적 태도를, 어머니는 순종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 부모 자녀간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에 대
해서는 적개심을 지닌 경우가 많고 어머니에 대해선 과
잉보호나 간섭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의존적인 양가감
정을 동시에 가진 경우와 심한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
가 많다고 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개 병
원을 찾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여서 그 사실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에서 부모폭행의 빈도를 조사하
고, 부모를 폭행하는 위험인자가 무엇인지 규명함으로
써 부모폭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  상(Table 1) 
서울 시내 5개 중학교에서 1,434명을 대상으로 조사
를 시행하 다. 남녀 공학 1개교는 실태 조사후 예방적 
개입(intrervention)을 하기 위하여 847명을 전수 조
사하 으며, 이밖에 4개 중학교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6개 학급 남녀 중학생 587명을 조사하 다. 이중 설
문조사에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빠진 문항이 많은 89
명을 제외하고 1,345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조사는 
1997년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하 다. 
 
2. 방  법 
 
1) 조사도구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 다. 설문지
의 내용은 아버지, 어머니를 각각 폭행한 경험 즉,‘① 욕
설이나 폭행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② 욕
설이나 폭언을 한적이 있다 ③ 화가 나서 문을 심하게 
 － 201 － 
 
쾅하고 닫거나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④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한 적이 있다 ⑤ 신체적으로 폭행한 적이 
있다 ⑥ 폭행하여 다치게 한 적이 있다’의 6개 항목을 
각각 4점 척도 평정하는 것과 지난 1년간 가정, 학교, 
동네에서 신체적 위협, 구타, 흉기에 의한 위협 등을 직
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4점 척도로 평정하
는 것, 지난 1년을 제외한 일생 동안 신체적 위협, 구
타, 흉기에 의한 위협을 실제로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
이 있었는 지를 4점 척도로 평정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대상 학생들의 사회 인구 학적 자료로서 가족의 구성, 
사회 경제적 상태, 부모의 학력, 직업, 종교, 학생의 학
교성적, 학교에서 처벌받은 경력, 학생 본인이 술, 담배, 
본드, 약물 남용하는지, 부모의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
는 지를 묻는 내용으로 하 다. 
 
2) 통계 분석 
통계학적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를 사용하 다. 부모 폭행의 경험을 남녀별로 나누어 
χ2 검증하 다. 부모 폭행의 각 항목별로 폭행 정도
에 따라 점수화하여 이를 종속 변수로, 이외에 성별, 
가족 구성, 사회경제적 상태, 부모의 학력, 직업, 종교, 
성적, 학교에서 처벌받은 경험 유무, 술, 담배, 본드, 
약물남용, 부모의 음주로 인한 가족내 갈등 유무 등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하 다. 이중 부모의 직업과 종교는 가변수 처
리하 다. 
Table 1. Dermographic data 
 Variabes N＝1345 (%) 
Sex Male 670 (49.8) 
 Female 675 (50.2) 
Mean age (+SD)  13.9 ( 1.08) 
Father’s Below elementary school  59 ( 4.3) 
 educational Middle school 158 (11.7) 
 level High school 742 (55.2) 
 Above college 386 (28.8) 
Mother’s Below elementary school  96 ( 7.1) 
 educational Middle school 272 (20.2) 
 level High school 807 (60.0) 
 Above college 170 (12.6) 
Occupation of Unemployment  42 ( 3.4) 
 father Professional job 240 (19.1) 
 Other 935 (76.3) 
Single parent Single mother 144 ( 8.5) 
 Single father 104 ( 7.8) 
Socioeconomic High  79 ( 5.9) 
 status Middle-high 745 (55.6) 
 Middle-low 473 (35.3) 
 Low  43 ( 3.2) 
Religion None 295 (21.9) 
 Protestantism 710 (52.8) 
 Catholicism 122 ( 9.1) 
 Buddhism 218 (16.2) 
Academic Upper 187 (14.4) 
 achievement Middle-upper 513 (39.5) 
 Middle-low 486 (37.4) 
 Low 112 ( 8.7) 
Table 2. Frequency of violence toward parents 













Impulse for violence 177 259 0.001 142 260 0.001 
 (29.5) (41.0)  (23.6) (40.8)  
Verbal acting out  47  62 ns  42  81 0.001 
 ( 7.8) ( 9.8)  ( 7.0) (12.7)  
Indirect violence 208 322 0.001 226 374 0.001 
 (34.7) (51.0)  (37.5) (58.6)  
Threatening by arm   7   1 0.028   3   1 ns 
 ( 1.2) ( 0.2)  ( 0.5) ( 0.2)  
Hitting  25  12 0.02  15  13 ns 
 ( 4.2) ( 1.9)  ( 2.5) ( 2.0)  
Mugging  20   7 0.008   8   6 ns 
 ( 3.3) ( 1.1)  ( 1.3) ( 1.0)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χ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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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아버지에 대한 폭행 중, 욕설이나 폭행의 충동을 느
낀 경우는 30%, 욕설이나 폭언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7%,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거나 물건을 던진 적이 있는 
경우는 40%, 신체적으로 폭행한 적이 있는 경우는 
2.8%, 폭행하여 다치게 한 적이 있는 경우는 2.3%, 칼
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한 적이 있는 경우는 0.7% 다. 
어머니에 대한 폭행은 욕설이나 폭행을 하고 싶은 충동
을 느낀 경우는 30%, 실제로 욕설이나 폭언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10%, 화가 나서 문을 심하게 쾅 닫거나 
물건을 던진 적이 있는 경우는 45%, 신체적으로 폭행
한 적이 있는 경우가 2.3%, 폭행하여 다치게 한 적이 
있는 경우가 1.2%,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한 경우가 
0.4% 다. 부모 모두에게 폭행의 충동을 느낀 경우, 욕
설을 한 경우, 물건을 던지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경험은 여학생에서 남학생보다 많았다(p<0.05). 
아버지에 대한 심각한 폭력 즉,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
협한 경우, 신체적 폭행한 경우,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경
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5), 
어머니에 대한 심각한 폭력의 행사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2). 
부모에 대한 폭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중
회귀분석 결과 최근 1년간 가정에서 폭력에 대한 노출
이 많은 경우(p＝0.0002), 일생 동안 폭력에 대한 노
출이 많은 경우(p＝0.0001), 청소년이 약물 문제가 있
는 경우(p＝0.0003), 부모와 음주와 관련되어 다툼이 
있는 경우(p＝0.00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상태, 학생의 성적,부모의 학력이나 종교, 부모 중 한쪽
Table 3. Risk factor for violence toward parents 
Variables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 
Exposure to violence at home last 1 year 0.4075 0.0876 4.653 0.0001 
Experience of violence at school last 1 year 0.0204 0.1185 0.172 0.8632 
Witness of violence at school last 1 year -0.0397 0.0805 -0.492 0.6218 
Experience of violence at neighborhood last 1 year -0.1107 0.1870 -0.592 0.5539 
Witness of violence at neighborhood last 1 year 0.0272 0.1264 0.215 0.8295 
Exposure to violence in life 0.2552 0.0385 6.630 0.0001 
Sex 0.9744 0.1999 4.874 0.0001 
Socioeconomic status 0.0040 0.1928 0.021 0.9833 
Grade 0.1209 0.1471 0.822 0.4113 
Educational level of mother 0.0304 0.2004 0.152 0.8793 
Educational level of father -0.2443 0.1965 -1.243 0.2143 
Occupation of father 1 0.2846 0.2822 1.009 0.3135 
Occupation of father 2 0.2160 0.3403 0.535 0.5256 
Religion of parent 1 -0.5490 0.3267 1.680 0.0933 
Religion of parent 2 -0.3829 0.2497 -1.533 0.1255 
Religion of parent 3 -0.2867 0.3763 -0.762 0.4463 
Alcoholic problem of parent 1.4047 0.2922 4.808 0.0001 
Alcohol, smoking, drug problem of student 0.8748 0.2274 3.848 0.0001 
Single father or mother 0.4601 0.3296 -1.419 0.1631 
Punishment at school 0.6448 0.3969 1.025 0.1046 
Note：Dummy variables 
Religion of parent 1(1：if parent’s religion was buddism, 0：otherwise) 
Religion of parent 2(1：if parent’s religion was protestantism, 0：otherwise) 
Religion of parent 3(1：if parent’s religion was catholicism, 0：otherwise) 
Occupation of father 1(1：if father’s job was others, 0：otherwise) 
Occupation of father 2(1：if father’s job was professional job, 0：otherwise) 
Exposure to violence at home last 1 year means that experience or witness of violence at home last 1year 
Exposure to violence in life means that experience or witness of violence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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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경우, 학교에서의 처벌도 부모 폭행과는 연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고     찰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자신
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려는‘제2의 독립기’라 일
컬어진다. 이 시기는 생물학적으로도 성호르몬의 분비
가 왕성해지고 이런 향으로 공격성이 극대화되는 시
기일 뿐더러 정서적으로 심한 격동을 겪게 되는 시기이
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갈등과 공격성이 
표현되기 쉬우나 대부분의 경우 이를 억압할 수 있는 자
아, 초자아의 기능으로 인해 행동화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녀 학생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신체적 폭행 빈도는, Gelles와 Cornell은 1987년 
미국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들이 어머니에
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아들이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딸이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5%, 딸이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0%라는 보
고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전반적인 발생률은 유사하지
만 그 양상은 다소 다르다. 미국의 경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폭행의 발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나
라는 남녀 모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폭행의 발
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 폭력의 주요 요인으
로 알려져 있는 알코올 남용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음주와 관련된 가
정내 갈등이 부모 폭행과 매우 유의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알코올남용에 대한 다른 역학적 조사를 따
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남용의 평생유병률이 남자
의 경우 47.7%, 여자의 경우 2.42%로서 미국의 남자 
20%, 여자 10%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선 상대적
으로 남자의 알코올 남용 문제가 여자에 비해 현저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의 음주와 관련하여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폭력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부모 폭행의 예방에 있어
서도 알코올남용 문제의 해결이 일반적 폭력 예방에서
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 행동과 연관된 것으로 나
타난 것은 청소년이 술, 담배나 약물 남용의 문제가 있
는 경우 으며, 이는 청소년의 폭력 행동이 약물 남용
과 흔하게 병발하고 폭력의 단기적 원인이 약물 사용과 
관련된다는 이전의 연구(Loeber와 Hay 1992)에 비
추어, 이는 일반적인 청소년의 폭력성을 유발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
이나 문을 쾅하고 닫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폭력은 여학생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부모를 폭행할 위험성이 남학생 못지 않게 여학
생에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심각한 폭
행 즉, 실제로 부모를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폭행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버지와 아들간의 폭력행동은 폭력
성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전의 
연구 결과(Muste와 Sharpe 1947；Robins 1986) 즉, 
여자는 남자보다 그 공격성이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이나 
좀더 은 하고(covert)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된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공격성과 연관되는 호
르몬(rage hormone)인 안드로겐이 사춘기 남자에서 급
격히 증가하는 생물학적인 요인과 남성의 폭력성에 대
해 더욱 허용적인 사회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가정에서 지난 1년간 신체적 구타를 당하거나 목격
한 경험, 학교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당한 경험, 
동네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당한 경험, 일생 동
안에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당한 경험을 조사하 는
데, 이 중에 지난 1년간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 즉, 
가정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한 것과 일생 동안에 폭
력을 경험한 것 즉, 일생동안 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한 
것이 청소년의 부모폭행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나
타났다. 이는 학대당하고 자란 아이들이 다시 폭력을 행
사한다는‘폭력의 세대간의 전이’,‘폭력의 연쇄고리’
라는 말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면 이러한 가족내의 갈등 해결방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세대를 걸쳐 전달(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되
는가? Fantuzzo와 Lindquist(1989)는 가정내에서 폭
력을 많이 목격한 아이들은 정서장애, 행동장애, 학습
장애, 정신신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이 일반 인
구에 비해 높았으며 자존심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 다. 
Jaffe와 Wolfe(1990)는 매맞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아
이들은 공포, 불안, 혼돈, 분노 등으로 괴로움을 당한다
고 하 다. Hilberman와 Munderson(1987)은 이들의 
반응이 나이에 따라 학동 전기에는 공포반응, 학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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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체적 호소, 퇴행반응 등이 있으며, 유아기, 학동기
에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가지다가도 청소년기에 접
어들면 어머니에 대한 분노나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 폭력적인 가정의 청소년들
이 문제해결 방식을 보면 공격적이고 난폭한 방법을 많
이 사용하고, 잘못을 남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Alessi와 Hearn 1984；Davison 1978). 가정 
폭력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은 남녀별로도 차이가 있는
데 남자는 대상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 
temper tantrum 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신
체적 호소, 사회적 철퇴, 수동성, 매달리는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Jaffe 1990；Cummings 
1985, 1987；Black과 Newman 1996). 이와 같이 가
정내 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
한 기제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적대감의 대상인 
부모를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aggresser)하며, 가
해측-대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피해측-대개 어머
니-에 대한 적대감으로 대치함으로써 부모폭행이라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
eory)’-폭력적인 환경에 직간접으로 반복되어 노출될 
경우 폭력적 행동방식을 배워서 행동하게 된다는 이론-
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청소년의 폭력 행동과 연관되어 
있으라고 예상되는, 학교나 동네에서 최근 1년간 폭력
에 노출된 경험 등은 부모폭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폭행이라는 현상은 다른 폭력 
행동과는 다른 독특한 정신 병리나 심리적 갈등과 연관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즉, 최근 1
년간의 폭력경험보다는 어린 시절 폭력경험과 가정내 
폭력경험이 더욱 부모폭행과 연관된 것으로 보아, 정서
적으로 민감한 시절(sensitive period)에 폭력에 노출
되는 것, 가정내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폭력적인 경
우가 더욱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모에게 신
체적으로 학대받은 아이들에서 애착관계 형성이 와해
(disorganized attachmentment)된다는 이론(Main과 
Gerge 1985；Cicchetti와 Rogosch 1994)과 연관해 
볼 때, 자녀에 의한 부모폭행은 인간관계의 기본 틀
(internal working model)을 제공하는 근본적인“애착
(attachment)관계 형성”의 장애 때문이 아닌가 하는 가
정을 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부
모폭행을 하는 청소년의 애착 유형을 알아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Dollard와 Miller(1939)는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 심리학적 요인 즉, 타인으로부터의 멸시나 좌
절, 과 도, 폭력적 대중 매체(media violence)에의 노
출 중‘좌절’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 하 고, 특히 그 
좌절이 너무 심하거나 불합리할 때 공격성을 더욱 유발
한다고 한다. 좌절이란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흔한 일이라고 보인다. 이에 대해서 
Soong과 Liu(1997)는 대만이나 일본 등 유교 문화권
에서 학업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과
제 수행의 좌절은 이들 청소년의 가정내 폭력을 유발한
다고 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시형 등(1997)은 가정
내 부모폭행이 학교에서의 좌절 즉, 학업, 또래 관계 형
성의 실패 등에 의한 이른바‘학교 좌절 증후군’과 연
관된다고 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 성적이 청
소년의 부모폭행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로 유의한 관련
성을 보이진 않았다. 이는 부모폭행이 단순히 학교에서
의 학업의 부진 등으로 발생하진 않으며, 위에서 말한 
가정에서의‘대상관계 기본틀’이 왜곡됨으로써 기인한 
애착관계 형성의 장애때문임을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다. 어쨌든 본 연구결과는 우수한 학교 성적이 가
정내 폭력 행동에 대한 방어 인자가 아님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부모의 학력, 사회 경제적 상태 등
은 청소년의 부모폭행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Soong
과 Liu(1992)의 연구 즉, 청소년의 가족내 폭력 행동
이 부모의 학력, 형제의 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과는 무관하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처벌 등과도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부
모폭행을 하는 청소년이 가정 밖에서는 겉으로 드러나
는 비행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전의 보고
(Yamazaki 1997)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서울 시내 5개 중학교를 대상으
로 실시된 연구여서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문제를 대
변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표본의 수가 약 1,300여명
으로서 문제의 발생빈도에 비추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
다. 또 부모폭행을 하는 청소년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정신병리에 관한 조사가 시행되지 못하 으며, 역학조
사적인 측면이 강하여,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의 본질
을 지나치게 양적으로만 측정하 으므로 질적인 측면
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 다는 점이 있다. 앞으로의 연
구는 다른 나라나 문화권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 205 － 
특징적인 자녀 양육방식, 우리사회에 어느정도 지속되
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이 부모폭행이라는 병적 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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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 VIOLENCE TOWAR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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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requency and risk factor of violence toward 
parents seen in adolescents. We also want to apply this data toward developing a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 violence. 
Method：A total of 1,345 students from 5 middle schools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675 
males, 670 females. We administered self-reporting questionnaire including violence toward parents, 
exposure to violence,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substance abuse of adolescetnt and dermographic 
data etc. 
Result：The frequency of boys’ violence toward parent was 2.8%,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girls’(p<0.001). The frequency of violence toward the father was higher than the mother. The 
risk factors for violence toward parents were sex, parental alcohol problem, adolescent alcohol-
smoking-drug problem, exposure to violence at home in the last year and exposure to violence in the 
life(p<0.0001). The grade, punishment,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al level of parent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violence toward parents. 
Conclusion：These suggest that adolescent violence toward parents is not rare problem any more 
and preventive intervention is needed for high-risk groups, that is related with experience domestic 
violence, substance abuse, alcoholic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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